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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 언

南朝의 晋宋에 걸쳐 활동했던 사령운은 자연미를 발굴하여 자각적으로

산수를 심미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첫 번째 작가이다. 그는 아름다운 산수

시를 대량으로 창작하여 당시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宋書ㆍ謝靈運傳≫

에서 ｢매번 시 한 수가 경읍에 오면 귀한 자나 천한 자 할 것 없이 다투

듯이 베끼니 하루 아침사이에 선비나 서민들에게 두루 이르렀고 먼 곳이

나 가까운 곳에서도 흠모하여 이름이 경사를 움직였다｣(每有一詩至京邑, 

貴賤莫不競寫, 宿昔之間, 士庶皆遍, 遠近欽慕, 名動京師)1)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대의 새로운 풍조를 연 시인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부가로서

사부를 많이 창작했다. 비록 그에게 전문적인 부론 저작은 보이지는 않지

만, 몇 몇 산견되는 자료로부터 부에 대한 그의 인식과 비평을 알 수 있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조성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청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교수

1) 梁ㆍ沈約撰, <謝靈運傳>, ≪宋書≫, (臺灣鼎文書局, 1980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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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본문은 史書와 당시의 문학이론논저 및 사령운

의 작품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그의 부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령운 부론

사령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산수시에 치중되어 있는 데에 반

하여 사령운의 문학사상에 대한 탐구는 비교적 빈약한 부분으로 특히 부

론에 관한 연구논문은 거의 없다. 사실 사령운은 산수시 뿐만 아니라 사부

창작 역시 상당히 중시했다. 그는 수많은 부를 창작 했는데 그의 부론이

각 편의 부작 속에서 보여 진다. 그는 부를 다른 문체와 구별시켰고 부작

에 대하여 세밀한 분류를 하였다. 느낀 바를 발하여 부 짓는 것을 강조했

고 나아가 주관적인 자아와 내심의 감정과 흥취를 중시했으며 寫實적인

것과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麗則)라는 관점을 숭상함으로써 사부 풍격에

대한 미학적인 추구와 독특한 미학흥취를 주장했고 부작이 불후하게 되고

후인들에 의해 감상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에 본문은 이 몇 가지 점을 토대로 사령운의 부론에 대하여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 한다.

1. 사부의 편집과 정리

사령운의 부에 대한 편집과 정리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부에 주를 단것이고 두 번째는 부의 총집을 편찬한 것이며 세 번

째는 부에 대하여 분류를 한 것 이다. 南朝이전 수백 년 동안에 누적된 부

체 창작발전과 南朝 시 사부창작의 번영은 부를 편집하고 정리해야 할 역

사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을 제공 했다. 편집과 동시에 정리 분류하는 과정

에서 부에 대한 편집자 혹은 정리자의 견해와 인식이 자연스럽게 포함 되

는데, 이 또한 사령운 부론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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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운이 당시에 편집한 부집은 모두 다 산실되어 그가 부집 에서 타인

의 부작에 주를 달았는지의 여부를 현재로서는 고증할 수가 없지만 부작

에 주를 다는 것은 당시의 풍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점에 관하

여 程章燦은 ≪魏晋南北朝賦史≫에서 상세한 논술과 더불어 일련의 예를

들었다. 梁武帝와 元帝 父子는 賦注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

학다식하고 문재가 있는 문인들을 골라 자신들의 부로 삼거나 자신들이

편집한 賦集에 납입 시켜 주를 달았다. 예를 들어 ≪梁書ㆍ文學傳ㆍ周興

嗣傳≫에서 ｢天監17년……左衛가 周拾을 인솔하여 칙명을 받들어 高祖가

지은 ≪歷代賦≫에 주를 달게 되었는데 도와주라고 興嗣에게 알렸다｣(天

監十七年……左衛率周拾奉勅注高祖所制 ≪歷代賦≫, 啓興嗣助焉)2)라고 했

는데, 이것은 칙명을 받아 주를 단 것이다. 이밖에 자발적으로 주를 단것

도 있다. 예를 들어 潘岳의 <射雉賦注>에서 徐爰이 ｢일찍이 이 부를 보니

어둡기만 하고 알지 못 하니 들은 바를 잠시 기록하여 잊어버릴 것에 대

비 한다｣(嘗覽玆賦, 昧而莫曉, 聊記所聞, 以備遺忘)3)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자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를 단 것으로 목적은 독자가 賦

作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다. 우리는 상술한 자료로 부터 사령운

이 부집을 편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집에 수록된 부작에 주를 달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사령운이 부작에 주를 달 때 가장 뛰어난 점은 그가 스스로 주를 다는

체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체제가 웅장하고 방대한 대부인 <山居賦>에

사령운 본인이 自注를 첨가했는데, 그 주석은 상당히 상세하고 확실한 것

으로 발음 표기와 문장 해석에 까지 이르렀고, 전고의 출처 또한 명확히

달았으며, 매 단락의 대의를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그의 주석문은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 데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다. 다시 말해서 주석은 부에서 뜻하는 바를 독자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

2) 程章燦著, ≪魏晋南北朝賦史≫, (江蘇古籍出版社, 1992年 2月) 186쪽.

3) 梁ㆍ蕭統編, 唐ㆍ李善注, ≪文選≫, (臺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年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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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동시에 부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

은 사령운이 부의 분석적인 사유특징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

하는 것이다. <山居賦>는 始寧에서의 별장 생활을 쓰고 있다. 그는 謝氏 

장원에 있는 북산의 두 정원과 남산에 있는 동산의 산천 형세와 물산의

품류 및 건축 구조를 생동감 있게 묘사 하였지만, 그 묘사가 적어도 구체

적이지 않다고 느껴 본인 스스로 ｢이곳은 거처로 그 멋을 자세하게 나타

내고 꼼꼼하게 음미하려고 하지만 상세하게 기록 할 수 없어 하나를 골라

내어 대략적인 상황을 말할 뿐이다｣(此焉居處, 細趣密玩, 非可具記, 故較

言大勢耳)4)라고 주를 달았다. 

사령운의 ｢상세하게 기록 할 수 없다｣(不可具記)라는 유감 섞인 발언은

산수의 깊은 이해에 대한 분석적인 색채와 漢代 이래 세밀한 부분까지 묘

사하고 극히 작은 것 까지 분석하는 분석적 사유모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이점은 다른 곳에서도 인증되고 있다. 그는 <山居賦序>에서 ｢시는

뜻을 말하고 부는 상세하게 서술하며 箴, 銘, 誄, 頌은 제각기 모두 다 체

계가 있다｣(詩以言志, 賦以敷陳. 箴銘誄頌, 咸各有伦)5)라고 했다. 여기에

서 그는 부를 다른 문체와 구분 짓는 하나의 근거가 바로 ｢상세하게 서술

한다｣(敷陳)라는 특징에 있다 라 고 하면서 상세하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모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江妃賦>에서

｢<招魂>, <定情>, <洛神>, <淸思>에대하여覃曩이상세하게서술하고고

금의아름다움을다했다라고말했다｣(<招魂>, <定情>, <洛神>, <淸思>, 

覃曩曰之敷陳, 盡古來之姸媚)6)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서술하는 부체만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

南朝시대에 이르러 웅대하고 아름다운 문사를 창작특징으로 삼았던 大

賦가 편폭이 짧고 작으며 운치가 흘러넘치는 抒情小賦에 의해 대체 되자, 

부론 비평의 중심점 또한 ｢이끌어 의기에 이른다｣(導達意氣)7)하고 성정을

4) 李運富編注, ≪謝靈運集≫, (岳麓書社, 1999年 8月) 226쪽.

5) 同注4.

6) 同注5,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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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하고 기쁘게 하며 감개를 표현하는 서정작품에 대한 평론으로 전이되

었다. 그래서 사령운의 ｢부는 상세하게 서술 한다｣(賦以敷陳)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성정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즉 ｢성정을 따라 감히 기뻐하는 바를 쫓는 다｣(順從性情, 敢率所

樂)8)이다. 그렇지만 부문에 있어서 ｢상세하게 서술 한다｣(鋪陳)라는 본래

의 특징에 대하여 사령운은 여전히 자각의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의 분석적 사유모식 또한 계승했다.

사령운은 부를 전면적으로 편집하고 정리한 첫 번째 문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일궈냈다. ≪隋書ㆍ經籍志≫四 <總集部>에 그가 편찬한 부

총집으로≪賦集≫ 92권, ≪七集≫ 10권, ≪設論連珠≫ 10권 3종등, 총 120

권이 있다고 수록하고 있다9). 이들 총집의 편집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

어야 완성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령운이 부체문학을 중시

했다는 점과 부(문학)발전에 관심을 갖고 전인의 부론(문학)성과를 적극적

으로 총결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가 이렇게 한 목적은 자신 혹은

타인에게 학습과 지양해야 할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데, 그 안에 문

학총결에 대한 그의 자각적인 관념이 내포되어있다. 그를 이어 賦集을 편

찬 한 南朝人 들이 잇달아 나타났다. 예를 들어 宋ㆍ新渝慧侯의 ≪賦集≫ 

50권, 宋明帝의 ≪賦集≫ 40권, 梁武帝의 ≪歷代賦≫ 10권, 郭徵之의 ≪賦

音≫ 2권 등등 이다10). 이로 부터 우리는 南朝人들의 문학총결의식이 상

당히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총결을 통하여 문학에 대한 사회의 본질적

인 인식이 성숙되기 시작했다. 문학은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독립된 위치를

차지했다. 부에 대한 편집과 정리는 문학비평과 역사총결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挚虞의 ≪文章流別論≫, 鍾嶸의 ≪詩品序≫, 蕭統의 ≪文

選序≫로 부터 보아, 사령운의 부 총집에 대량의 사부이론이 나타나야 함

7) 逯欽立校注, <感時不遇賦>, ≪陶淵明集≫, (臺灣里仁書局, 1985年 4月) 145쪽.

8) 同注6, <山居賦序>, 226쪽.

9) 唐ㆍ魏徵等撰, ≪隋書≫, (臺灣鼎文書局, 1980年 3月)

10) 同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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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쉽게도 하나도 없다.

부집을 편집하려면 부집에 수록된 부가와 부작이 부의 분류 문제에 필

연적으로 관련된다. 사령운은 이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체례에 따라 부를

분류했다. 그가 <山居賦序>에서 ｢오늘날 읊는 것은 경도、궁관、유렵、聲

色에 대한 성황은 이미 아니고, 산야、초목、수석、곡식에 대한 일을 서술

하는 것이다｣(今所賦旣非京都, 宮觀, 游獵, 聲色之盛, 而敍山野, 草木, 水

石, 谷稼之事)11)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령운은 부를 제재와 내용에 근거

하여 분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전인들 중에서 이렇게 분류한 사

람은 거의 없다. 그는 부집을 내용과 제재에 근거하여 수록한 부작을 분류

하고 편집했다. 사령운이 구분한 ｢京都｣, ｢游獵｣, ｢聲色｣의 분류는 후에

蕭統이 ≪文選≫에서 분류한 ｢京都｣, ｢宮殿｣, ｢畋獵｣, ｢物色｣과도 맞물린

다. 이것은 蕭統이 ≪文選≫에서 부를 분류 할 때 사령운의 분류법을 참

고 했거나 혹은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둘 사이

에 어느 정도의 연원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밖에 사

령운은 ｢산야、초목、수석、곡식의 일｣(山野, 草木, 水石, 谷稼之事)에 대

한 묘사를 제기 했다. 이것은 그가 주동적으로 부의 제재를 확대했다는 것

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읍, 궁정, 명산대천으로부터 산과

들판, 시골의 풍경과 농민의 일상생활까지 제재를 확대했고, 더 나아가 부

의 표현 공간을 확대했으며 부의 표현 내용까지도 풍부하게 만들었다.

2. 順從性情, 會性通神

사령운은 <山居賦序>에서 ｢옛날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동굴 속에 거하

는 것을 巖棲라고 하고, 가옥을 지어 산에 기거하는 것을 山居라고 하며, 

수풀과 들판에 있는 것을 丘園이라 하고, 성 밖에 있는 것을 城傍이라 한

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지만 이치로써 연유를 캐어 낼 수 있다. 마음

11) 同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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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자면, 제왕은 실로 은사와 차별이 없지만, 일에 있어서는 산에 거

하는 것은 실로 성읍의 처소와 다르다. 몸에 질병이 있어 한적하게 되자

성정을 따르고 기뻐하는 바를 좇아 부를 짓는다｣(古巢居穴處曰巖栖, 棟宇

居山曰山居, 在林野曰丘園, 在郊郭曰城傍, 四者不同, 可以理推.言心也, 黃

屋實不殊於汾陽. 卽事也, 山居良有異乎市廛. 抱疾就閑, 順從性情, 敢率所

樂, 而以作賦)12)라고 했다. 이　단락에서 사령운은 ｢성정｣을 제기했고 성정

에 따라 부를 창작하길 요구했다. ｢성정｣은 본성, 개성, 정서를 뜻한다. 사

령운은 부(문학)는 성정에 의해 발해지는 것으로서, 사실 부(문학)를 사람

의 본질적인 개성과 정서의 표현으로 간주했다.

사령운의 ｢성정｣설은 부체문학의 발생문제에 까지 미친다. 그는 부의

창작이 내심에 느낀 바를 발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撰征賦序>에서 ｢이곳에서 오래된 것을 방문하여 채취하고 이미 지나간

자취를 발로 밟고 찾으며 멀리 느끼고 깊게 감개하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

을 흘린다, 마침내 듣고 본 바를 수집하여 <撰征>을 지은다｣(於是采訪故

老, 尋履往迹, 而遠感深慨, 痛心殞涕, 遂寫集聞見, 作賦 <撰征>)13)라고했

고, <歸途賦序>에서 ｢옛날에 문장을 하는 士人은 行旅賦를 많이 지었다. 

어떤 이는 각 지역을 순시하다가 보았던 경치 때문에 기뻤고, 어떤 이는

강직 당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까봐 두려웠으며, 어떤 이는 지방관원으로

京都에 돌아가 직무상황을 보고했고, 또 어떤 이는 명을 받들어 출정하여

복역했다, 이 모두다 타인의 다른 일로 인한 것이지 내심으로부터 나온 것

은 아니며, 또한 자기 자신이 조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비록 辭句

로부터 그들의 뛰어난 재화를 발견했지만, 그들의 진솔한 내심과 정감을

찾기는 어려웠다.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물러나겠다고 알리고 은거하기위

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정에서 보았던 경물로 인해 내심에 느낀 바가 있

어 발한다｣(昔文章之士, 多作行旅賦. 或欣在觀國, 或怵在斥屣, 或述職邦邑, 

12) 同注11.

13) 同注12,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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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羈役戎陣, 事由於外, 興不自己. 雖高材可推, 求懷未愜. 今量分告退, 返身

草澤, 徑途履運, 用感其心)14)라고했으며, <羅浮山賦序>에서 ｢마침꿈속에

서의 뜻과 서로 맞아 마침내 느낀 바가 있어 <羅浮山賦>를 짓는다｣(與夢

中意相會, 遂感而作 <羅浮山賦>)15)라고했고, 또 <感時賦序>에서는 ｢세월

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 같은 것이다. 만년에 슬픈 정서

가 생기니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다. 어찌하여 품

은 바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 부를 짓는다｣(夫逝物之感, 有生所同. 

頹年放悲, 時懼其速. 豈能忘懷, 乃作斯賦)16)라고 했다. 이 몇 편의 賦序에

서 ｢性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성정의 본질적인 뜻이 실제

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모두 다 마음속에 느낀 바를 발하여 부를

창작한다는 것 인데, 주의 할 만 한 점은 마음속에 느낀 바를 발하여 부를

창작한다는 사령운의 견해는 전통적인 ｢物感｣설과는 다른 것 이다. 그는

마음의 느낌을 강조했다. 문학예술의 창작은 마음과 사물이 서로 움직이고

마음과 사물이 공감하는 공동작용 하에 나타나는 결과를 강조하나, 전통적

인 ｢物感｣설은 사계절, 자연계, 사회로 부터 야기되는｢物感｣을 강조한다. 

≪禮記ㆍ樂記≫에서 ｢무릇 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기

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17)라는 관념은 사람의 마음

은 본래 평정한 것으로 喜怒哀樂의 상황이 정적인 상태로 마음속에 존재

하고 있다가 외부 사물의 感發을 받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陸機가 ｢시는

정감으로 인해 아름답고 멋들어 진다｣(詩緣情而綺靡)18)라고 말한 것은 情

의 기원을 외부적인 感興으로 귀납시킨 것이다. 즉 ｢천지 우주 속에 오래

서서 깊게 관찰하고 感情과 興趣를 ≪五典≫과 ≪三墳≫에서 기르며 사계

14) 同注13, 222쪽.

15) 同注14, 284쪽.

16) 同注15, 287쪽.

17) <禮記ㆍ樂記>, ≪十三經注疎≫, (臺灣藝文印書館 1985年 12月)

18) 張少康集釋, ≪文賦集釋≫, (臺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7年 2月)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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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탄식하고 만물을 보니 생각이 분분하다; 

낙엽이 가을에 다 하는 것을 슬퍼하고 부드러운 가지가 아름다운 봄에 열

리는 것을 기뻐한다｣(伫中區以玄覽, 颐情志於墳典, 遵四時以嘆逝, 瞻萬物

而思紛. 悲落葉於劲秋, 喜柔條於芳春)19)라고 했다. 사령운은 문학의 기원

을 마음속의 느낌과 자신의 성정으로 귀속시켰는데, 문학을 발생시키는 요

인 인 ｢心｣과 ｢物｣중에서도 생동감 있고 활기에 차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강조했고, 사람의 개성, 정서, 感情과 興趣로부터 부(문학)의 기원을 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에서 인용한 <山居賦序>에서 이전의 行旅賦는

대부분이 ｢이 모두다 타인의 다른 일로 인한 것이지 내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며, 또한 자기 자신이 조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事由於外, 

興不自己)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인의 다른 일로 인해 일어난 것이지 내심

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가 ｢은거하기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정에서 보았던 경물로 인해 내심에 느낀 바가 있어 발한다｣

(返身草澤, 徑途履運, 用感其心)라고 한 것은 사람은 性情으로 돌아가야

내심이 속되지 않고 자신의 興趣를 구하여 자신의 感興 토로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체험이 심미와 정감의 기초가 된다

는 것이다. 이것은 내재적인 그의 문학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아를 중시

하고 진실한 정감을 숭상하는 六朝文學의 조류를 선도했는데, 이를 두고

沈約은 ≪宋書ㆍ謝靈運傳≫에서 그를 ｢興趣가 높이 들어 올려 진다, ……

前代의 우수한 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후세에 모범으로 전해진다｣(標

擧興懷, ……方軌前秀, 垂範後昆)20)라고 절찬했을 정도이다.

사령운의 ｢性情｣설은 부체문학의 기능문제에 까지 미친다. 그는 <山居

賦> 정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실로 문장을 좋아하여 종이를 손에 쥐고 붓

을 잡아 성령에 회통하고 신령과 교통 한다 …… 다행히 한가한 시간을 갖

고 자신이 구한 해탈 방법에 향한다. 세밀하게 연구하고 조용히 사고하며

19) 同注18, 14쪽.

20) 同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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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름다움을 직시한다. 우수를 품고 문장을 이루고 웃음을 머금고 문리

를 짠다｣(伊其齠齔, 實愛斯文, 援紙握管, 會性通神……率多暇日, 自求諸己. 

硏精靜慮, 貞觀厥美. 懷秋成章, 含笑奏理)21)라고 했다. 자주에서 ｢어려서

문장을 좋아했는데 산에 기거한 이래로 다른 인연을 이미 다하였고, 문장

으로 읊을 만한 것을 찾고 생각함으로써 한가한 날의 즐거움을 다 한다. 

성령에 회통하고 신령과 교통하며 수명을 연장하며 즐겁게 시일을 보낸다｣

(謂少好文章, 及山栖以來, 別緣旣闌, 尋慮文詠, 以盡暇日之適. 便可得通神

會性, 以詠終朝)22)라고 했다. 이것은 부가 ｢성령에 회통하고 신령과 교통

한다｣(會性通神)라는 기능을 갖고 있고, 부를 창작하는 목적이 바로 감정

을 토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에 회통하고 신령과 교통 한다｣

(會性通神)는 자신의 성정을 깨닫고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으로서, 이렇게 해야지만 ｢세밀하게 연구하고 조용히 사고하며 그 아름다

움을 직시 한다｣(硏精靜慮, 貞觀厥美)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우려를 해소 하여 내심을 평정하게 만든 다음에 심미적인 경계 속으

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우수를 품고 문장을 이루고 웃음을 머금고 문리를

짠다｣(懷秋成章, 含笑奏理)라고 한 것은 애수나 환락은 부를 통해 해결과

토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는 본심을 기탁하고 품은 생각을 토로하

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람은 작품을 통하여 산수풍물에 대한 심미 속에

서 해탈과 정화를 얻게 된다. 부(문학)의 사회적인 교화와 諷諫기능을 고

수한 전통 관념과는 달리 사령운은 부(문학)의 잠재적인 흥취를 도야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써 사령운이 독특한 심미적인 정취와 예민한

예술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령운의 ｢性情｣설은 그의 개성, 경력, 사상과 관계가 깊다. 사령운은

어렸을 때부터 방자한 성격으로 인해 史籍에서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

고 과격하다｣(爲性偏激)23)라고 했다. ≪宋書ㆍ謝靈運傳≫에서 ｢성품은 사

21) 同注16, 277쪽. 

22) 同注21.

23) 同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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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좋아하여 수레와 의복은 대단히 아름다웠고 의복과 기물은 옛날 제

도로 바꾼 것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숭하여 모두 다 謝康樂이라

불렀다｣(性好奢, 車服鮮麗, 衣裳器物, 多改舊制, 世共宗之, 咸稱謝康樂也)24)

라고 했다. 사령운은 세족 출신으로 조부는 이름을 크게 떨친 謝玄이다. 

사령운은 어린나이에 康樂公이라는 작위를 이어받았고 더군다나 詩書를

博覽했으며 仕途는 그야말로 탄탄대로 이었다. 그러나 그가 劉裕의 막하

에 임직하지 않자 劉宋이 세워지고 난 후 사령운은 줄곧 出仕하지 못 했

다. 그 후 당시의 權臣인 傅亮과 徐羡之 등의 미움을 사게 되어 마침내

永嘉로 유배되어 임직했다. 득의 하지 못한 仕途는 자부심이 강한 그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개가 절로 많았을 것이다. 화가 나

고 속이 끓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永嘉의 산수를 두루 유람했는데, 그

에게 있어서 이때의 문학은 仕途와 功名을 얻는 수단으로 부터 억압된 정

서를 해결하고 고민에 차있던 정신을 치료하는 약제로 변했다. 이렇게 문

학과 개인 정감의 체험을 가깝게 끌어당기면서 문학의 발생과 본질 및 기

능에 대한 관념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사령운의 ｢性情｣설은 그의

사상과도 관계가 깊다. 사령운은 어렸을 때부터 양호한 정통교육과 유가의

적극적인 入仕사상을 받아들였고 그의 머릿속에 늘 깊게 각인 되어 있었

다. 그는 <述祖德詩>에서 조부 謝玄을 칭송하면서 자신의 인생이상을 펼

쳤는데25), 사령운의 마음속에는 농후한 유학의식이 늘 잠재되어 있었다. 

24) 同注23.

25) 同注22, 116쪽, ｢달인은 자아를 중하게 여기고 고상한 정조는 하늘 위의 구름

에 잇단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지향을 겸하여 지니고 세간의 더러운 먼지에

의해 얽매이지 않았다. 段生이 위나라에서 번진하고 展季는 노나라 백성을 구

했다. 弦高는 진나라 군대를 위로하고 仲連은 진나라 군대를 퇴각시켰다. 패옥

을 매지 않고 서옥을 어찌하여 나누지 않았는가? 은혜와 하사 받은 것을 거절

하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뜻은 확실히 일반 사람을 초월한다. 멀리 천년에 걸

쳐 청고한 지조가 전해진다. 그 지조를 누가 계승할까? 총명하고 예지한 사람

이 국가 대사를 치리하는 것을 보여준다. 청담현리를 버리고 도학의 토론을

그치며 은사의 옷을 벗어던져 군장을 입고 국가의 위험을 평정했다. 어려움이

이미 평강하게 되니 존경스러운 군주가 이 백성들을 융성케 했다｣(達人貴自

我, 高情屬天雲. 兼抱濟物性, 而不纓垢氛. 段生藩魏國, 展季救魯民. 弦高犒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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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魏晋은 玄學과 佛學이 동시에 발전된 시대로 玄佛의 義理가 그에

게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되자 그는 山水審美를 玄學과 佛學사상에

결합하였다. 그가 강조한 ｢性情｣에는 자아인격에 대한 인식과 정신 초탈을

추구하는 玄學사상 및 세간의 모든 욕구를 없애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해탈하여 成佛한다는 佛學의 佛性論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3. 重視寫實, 崇尙麗則

漢 大賦는 지나치게 겉치레 하는 소위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사에 경주

한다｣(競爲侈麗閎衍之詞)26)라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부가들은 빠짐없이

찾은 사물을 나열하는 것을 능사로 삼았지만 그 배열은 이따금 현실적이

지가 않는 이상세계에 대한 구상이었다. 이러한 풍조가 魏晋 시대에 이르

러 변화되었다. 曹丕는 <答卞蘭敎>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수반한 사물의

부류를 서술하는 것이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하고 아름다운 덕행을

찬미하고 묘사하는 것으로. 작자는 허사로 묘사하지 않아야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賦者, 言事類之所

附也. 頌者, 美盛德之形容也. 故作者不虛其辭, 受者必當其實)27)라고 밝혔

다. 사실중시는 당시 부 창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寫實적인 경

향을 반영하고 집대성한 것은 바로 左思의 <三都賦序>이다. 그는 부서에

서 司馬相如, 揚雄, 班固, 張衡의 부가 사실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직접

적인 비평을 가하였다. 나아가 자신이 <三都賦>를 지을 때 가졌던 진실한

태도를 천명했다28). 그가 부를 지을 때 가졌던 사실적인 태도는 부가 당

師, 仲連却秦軍. 臨組乍不紲, 對圭寧肯分. 惠物辭所賞, 勵志故絶人. 苕苕歷千

載, 遙遙播淸塵. 淸塵竟誰嗣,, 明哲垂經綸. 委講輟道論, 改服康世屯. 屯難旣云

康, 尊主隆斯民)

26) 漢ㆍ班固撰, 唐ㆍ顔師古注, <藝文志>, ≪漢書≫, (臺灣鼎文書局, 1987年 4月)

27) 夏傳才, 唐紹忠 校注, ≪曹丕集校注≫, (中州古籍出版社, 1992年 10月)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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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박물분류라는 기능을 본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魏晋 사람들의

사부 추세에 대한 전환으로 인해 현실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상상적

인 사실로부터 감각적인 사실로 향해 갔고 개성적인 체험을 강조 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사령운은 부의 실증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의 <山居賦序>에서 ｢오늘날 읊는 것은 경도、궁관、유렵、聲色에 대한

성황은 더 이상 아니고 산야、초목、수석、곡식에 대한 일을 서술하는 것

인데, 재기가 옛날 사부가들 보다 부족하여 마음을 속세에 놓고 문장에 읊

을 때 힘써 이것을 취하고 아름다움을 구하니 아득하고 멀도다. <山居賦>

를 보는 사람은 張衡、左思의 아름다운 문사 같은 것은 없으나 尋台、皓

(고대의 은사)가 갖고 있는 깊은 뜻을 찾을 수 있으니 분식을 제거하고 소

박함을 취하는 것이 그 마음에 부합 할 뿐이다｣(今所賦旣非京都宮觀游獵

聲色之盛, 而敍山野草木水石谷稼之事, 才乏昔人, 心放俗外, 詠於文則可勉

而就之, 求麗, 邈以遠矣. 覽者廢張, 左之艶辭, 尋台, 皓之深意, 去飾取素, 

儻値其心耳)29)라고 했다. 부는 聲色에 의하지 않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묘

28) ｢司馬相如가 <上林>을 지을 때 검은 귤은 여름에 익는다 라고 인용했다. 揚雄
은 <甘泉>을 지을 때 옥수는 청 녹색이라고 기술했다. 班固가 <西都>를 지을

때 넙치가 나왔기 때문에 감탄했다. 張衡은 <西京>을 지을 때 바다가 노니는

것 같다고 기술했다. …… 이들 진기한 사물의 묘사는 작자가 터무니없이 상상

한 것이다. 검은 귤에 대하여 고찰하면 서경 같은 곳에서는 자랄 수 없는 것

이다. 이들 부에서 묘사한 신물을 대조 확인하면 서경 이곳에서는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수사적으로 화려한 언어로 쉽게 수식했으나 내용에서는 허황되

고 공허하며 검증할 수가 없다.……｣(然相如上林而引卢橘夏熟. 揚雄賦甘泉而陳

玉樹靑葱, 班固賦西都而嘆以出比目, 張衡賦西京而述以游海若. …… 若斯之類, 

非啻於玆. 考之果木, 則生非其壤. 校之神物, 則出非其所. 於辭則易爲藻飾, 於

義則虛而無徵……), ｢내가張衡의 <二京>을모방하길고려하고나서 <三都>를

지었는데, 부속에서의 산천과 성읍을 지도로 대조하며 확인하였다. 부 안에 있

는 조수와 초목은 史書의 기록으로 검증했다. 민요와 가무는 그 지역의 풍속

에 부합되어야 한다. …… 사물을 미화하는 것은 그 본질을 따르는 것을 귀하

게 여기고, 일을 찬양하는 것은 그 실제에 근본 해야 한다 ……｣(余旣思摹二京

而賦三都, 其山川城邑, 則稽之地圖. 其鳥獸草木, 則驗之方志. 風謠歌舞, 各附

其俗 …… 美物者貴依其本, 贊事者宜本其實……)≪歷代賦≫, 宋緖連 遲文浚主

編, (遼寧人民出版社, 2001年 1月) 334-337쪽.

29) 同注25,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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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표방해야 한다. 부가는 사실적인 수법으로 산속에서 몸소 경험한 모

든 것을 일일이 묘사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적 추구 경향은 허구세계에 대

한 일종의 탈출로 신변에 있는 사실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울러

자기 생활의 일부분이 된 산수풍물을 심미적 관조 대상의 객체가 되게 하

며, 또한 자신의 서정 대상이 되게 하여 심령을 청산 녹수사이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寫實적인 경지와 實景적인 심미 활동을 통해서 정신의

자유와 정화를 얻을 수 있다. 사령운은 시의 창작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

를 했다. 陳延傑의 ≪詩品注≫에서 ｢사령운이 새기듯이 그린 것은 미묘하

여 시가에 있어서 홀로 개척한 경지이다. 고로 산수 작품은 전부 객관성을

사용했고 주시하기만 하면 바로 그린 것으로 그 이외에 남아있는 사물이

없을 지경이다｣(謝客刻畵微妙, 在詩家爲獨闢之境. 故山水之作, 全用客觀, 

皆寓目卽書者, 是外無遺物也)30)라고 했다.

漢代는 華美한 사조를 사부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삼았다. 建安 시기는

사람들의 자각과 문장의 자각에 따라 문학이론도 성숙해져갔다. 曹丕는 ｢시

와 부는 아름다움을 추구 한다｣(詩賦欲麗)31)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陸機는

｢부는 사물을 묘사하니 맑고 밝다｣(賦體物而瀏亮)32)라고 했는데, 그들 모

두 사물묘사를 부의 창작 목적으로 삼았고, 부는 묘사를 위하여 묘사한다

고 여겼다. 魏晋의 사부는 대부분이 서정적인 작품이었지만 상당히 流麗

하게 썼다. 華美한 사조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였고 또한

보편적으로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령운은 사부창

작관념에서도 아름다움을 숭상해야 하지만 법칙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했

는데, 즉 ｢則｣(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山居賦序>에서 ｢揚雄은

시인의 부로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고 말했는데, 문체를 겸함으로써 아름다

움을이루었다｣(揚子雲云詩人之賦麗以則, 文體兼宜, 以成其美)33)라고말했

30) 梁ㆍ鍾嶸著, 陳延傑注, ≪詩品注≫, (人民文學出版社, 1998年 2月) 30쪽.

31) 同注27, 240쪽.

32) 同注19, 71쪽.

33) 同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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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揚雄의 해석에 의하면, ｢시인의 부는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詩人之賦

麗以則)라는 조건에 부합되는 작품으로서는 屈原과 荀况의 것이 있다. 屈

原의 작품은 감정이 농후하고 색채는 현려하여 상당히 높은 사상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측은한 고시의 의미가 있다｣(有惻隱古詩之義)34)하여 문아

한 원칙에 부합된다고 했다. ≪史記ㆍ屈原賈生列傳≫에서 ｢<國風>은 호색

하나음하지않고 <小雅>는원망하고비방하나혼란스럽지않으며 <離騷>

같은 것은 이것을 다 겸한다고 말 할 수 있다｣(<國風> 好色不淫, <小雅> 

怨誹而不亂, 若<離騷> 者, 可謂兼之矣)35)라고 했다. 그래서 揚雄은 ≪楚

辭≫를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麗以則)라고 여겼다. 사령운은 ≪楚辭≫를

대단히 좋아했으며 작품 속에서도 ≪楚辭≫를 자주 인용했다. 그의 <行事

詩> 70수에서 ≪楚辭≫를 언급한 시가 40여 수가 된다. 사령운은 揚雄의

｢화려하나 법칙이 있다｣(麗以則)라는 이론에 찬동했고 ≪楚辭≫를 모범적

인 본보기로 삼았으며, 게다가 ｢문체를 겸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文體宜兼, 以成其美)라는 심미적인 이상을 제기했다. 어떤 학자는 <山居

賦序>의 ｢재기가 옛날 사부가들 보다 부족하여 마음을 속세에 놓고 문장

에 읊을 때 힘써 이것을 취하고 아름다움을 구하니 아득하고 멀도다. <山

居賦>를 보는 사람은 張衡、左思의 아름다운 문사 같은 것은 없으나 尋

台、皓(고대의 은사)가 갖고 있는 깊은 뜻을 찾을 수 있으니 분식을 제거

하고 소박함을 취하는 것은 그 마음에 부합 할 뿐이다｣(才乏昔人, 心放俗

外, 詠於文則可勉而就之, 求麗, 邈以遠矣. 覽者廢張, 左之艶辭, 尋台, 皓之

深意, 去飾取素, 儻値其心耳)라는 말에 근거하여, 사령운이 ｢분식을 없애

고 소박함을 취한다｣(去飾取素)했기 때문에 그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

다고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 창작배경과 동기로 보아 <山居賦>를

창작할 당시에 사령운은 仕途가 순탄치 않아 심정은 답답하고 괴로웠으며

시대를 잘 못 만나 태어났다고 느꼈다. 고향 始寧의 별장에서 은거하고 있

34) 同注26.

35) 漢ㆍ司馬遷撰, ≪史記≫, 臺灣藝文印書館.



16 中國語文學 第54輯

98

었지만, 사실 내심은 평정하지 않았고 사회에 대하여 불평과 원한을 가지

고 있었으나 그는 산수에 전념함으로써 내심을 엄폐했고 도가와 불가사상

으로 잠시나마 자신의 생명을 안착시켰다. 그가 비록 ｢분식을 없앤다｣(去

飾)라고 말했지만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

령운 자신의 창작 실천으로부터 보면, <山居賦>는 漢代의 大賦에서 습관

적으로 사용하는 전후좌우와 동서남북으로부터 묘사하는 모식을 계속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웅대한 기세가 잘 나타나 있다. 이밖에 전편에 걸친 맑

고 청아한 아름다운 어구는 부작에 富麗한 미감을 더하였기 때문에 결코

소박하지가 않다. 게다가 그의 시가창작은 華美한 사채를 추구했기 때문에

鍾嶸의 ≪詩品序≫에서도 ｢사령운이 묘사한 산천은……문채의 대숲이다｣

(謝客山泉……文采之鄧林)36)라고 평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령운이

설령 분식을 없애고 소박함을 취한다는 이러한 이론적인 주장이 있었을

지라도, 이러한 이론은 적어도 그의 창작실천과는 모순된 것이고 탈구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托之不朽, 托之有賞

漢代는 창조성이 풍부한 시대이고 부의 전성시기 이기도 하다. 이 시기

의 부체문학은 상당히 큰 예술성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당시의 문학은

아직 독립적인 지위를 얻지 못 한 채 경학의 부용으로 전락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학을 숭상하고 유가를 존숭하는 입장으로부터 부체문학

을 박대하였다. 자주 인용되는 것이 바로 揚雄이 漢賦를 경시했던 일단의

말로 출발점이 儒家經學이다. 양웅은 ≪法言ㆍ吾子≫에서 ｢어떤 이가 선

생은 어렸을 때 부를 좋아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말했다. 어린

아이의 보잘 것 없는 재주이다. 잠시 후에 장부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

다｣(或問吾子少而好賦? 曰然. 童子雕蟲篆刻. 俄而曰壯夫不爲也)37)라고 했

36) 同注30, 5쪽.



謝靈運 賦論 硏究(梁承德) 17

99

다. 양웅이 어렸을 때는 부를 즐겨 지었지만 장년이 되자 사상적인 변화로

인해 경학의 입장에서 부를 작은 기예와 작은 도에 불과하며 법도가 존재

하지 않는 다 라고 여겼다. 그래서 다시는 부를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난 후 모든 정력을 經學과 儒術에 쏟았다. 蔡邕이 漢靈帝에게 올린 <封

事>에서 ｢무릇 서화와 사부는 재기가 작은 것으로 국정을 바로잡고 다스

리는 데에 할 수 있음이 아직 없다. 폐하가 즉위한 초기에 먼저 經術에 섭

렵했다. 여러 날 동안 정무를 듣고 문장을 잘 살펴보고 나서 잠시 유람하

는 뜻으로 바둑으로 노름을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교화로 사인을 취하는

것은 근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儒生들이 이익에 경주하게 되자 작자가

비등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경학의 교훈과 풍유의 말을 인용하고, 

그 아래에 있는 자는 속어로 짝을 잇자 광대 같았다. 어떤 이는 몰래 문장

을 짓고 헛된 이름으로 사칭했다｣(夫書畵辭賦, 才之小者, 匡理國政, 未有

其能. 陛下卽位之初, 先涉經術. 聽政餘日, 觀審篇章, 聊以游意當代博奕, 非

以敎化取士之本. 而諸生競利, 作者鼎沸. 其高者頗引經训風諭之言, 下則連

偶俗語, 有類俳優. 或竊成文, 虛冒名氏)38)라고 했다. 蔡邕의 <奉事>는 인

재의 선발과 임용에 있어서, 그는 경학을 하는 사인 중에서 관리로 선발하

는 것을 주장했으나 부가를 임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결연히 반대했다. 이

밖에 司馬遷, 揚雄, 班固, 王符 등은 漢賦의 허구와 과장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 ｢허사남발｣(虛辭濫說)39)이라고 비난했다. 이로 부터 당시의 부체

문학이 받은 책망이 얼마나 많았고 경학이 문학발전에 대한 억압과 질고

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부체문학의

존재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것이다.

魏晋南北朝는 문학자각의 시대로 끊임없는 문학 관념의 쇄신으로 인해

문학은 점차적으로 양한 경학학술의 음영으로부터 걸어 나와 진정으로 자

신에게 속한 대지를 갖기 시작하면서 문학의 독립적인 품격을 확인하는

37) 漢ㆍ揚雄撰, 韓敬注, ≪法言注≫, (中華書局, 1992年 12月) 25쪽. 

38) 劉宋ㆍ范燁撰, <蔡邕傳>, ≪後漢書≫, (臺灣鼎文書局, 1987年 1月)

39) 同注35, <司馬相如列傳>.



18 中國語文學 第54輯

100

동시에 문학의 기능과 가치도 향상되었다. 曹丕는 ≪典論ㆍ論文≫에서 ｢

무릇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이고 불후의 성대한 사업이다｣(蓋文章

乃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40)라고 했다. 曹丕가 ｢불후의 성대한 사업｣(不

朽之盛事)이라고 한 것은 ｢立德, 立功, 立言｣41)이 세 가지가 불후하다 라

는 유가의 전통적인 원칙을 돌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개인가치를

실현하는 문학의 위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령운은 한발 더 나

아가문학특히 부의 위치를한층 더제고시켰다. 그는 <撰征賦序>에서 ｢그

리하여 듣고 본 것을 쓰고 모아 <撰征>부를 지었는데 명을 받아 북으로

가 군을 위로 한 것과 사신의 직을 마치게 되자 이 부를 빌리어 문자 기

록을남기어불후하게한다｣(遂寫集聞見, 作賦<撰征>, 俾事運遷謝, 托此不

朽)42)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부작에 대한 사령운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

고, 揚雄이 부 짓는 것을 ｢어린아이의 보잘 것 없는 재주이고 장부는 하지

않는다｣(童子雕蟲篆刻, 壯夫不爲)라고 여긴 것과는 달리 부는 불후 하게

될 수 있고 명성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점은 비록 曹

丕의 사상과 유사하지만, 曹丕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經國之大業)이라

고 말한 문장은 주로 실용문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순수문학의 문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다 하는 점이 다르다. 사령운이 부를 지어 불후

할 수 있기를 추구한 것은 부체문학의 사회적인 지위를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고, 또한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흥취를 도야하는 문학의 기능을 중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학의 가치를 진정으로 중시했다.

사령운은 <山居賦序>에서 ｢남겨진 자취의 뜻을 찾아 이것을 빌리어 감

상하게 한다｣(遺迹索意, 托之有賞)43)라고 말하면서 자주의 마지막 구절에

40) 同注31, 240쪽.

41) ｢태상에는 立德이 있고 그 다음으로 立功이 있으며 그 다음은 立言인데, 비록

오래되었지만 황폐되지 않아 이것을 불후하다 라고 일컫는다｣(太上有立德, 其

次有立功, 其次有立言, 雖久不廢, 此謂之不朽)(<左傳ㆍ襄公二十四年>), ≪十三

經注疎≫, (臺灣藝文印書館 1985年 12月)

42) 同注33, 169쪽.

43) 同注42,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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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릇 賞音이 취지를 깨닫길 바란다｣(冀夫賞音悟夫此旨也)44)라는 말을

보충했다. 이 문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사령운의 ｢知音｣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작품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묵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또 자주의 첫 번째 구절에서 ｢서로 이치

를 얻으니 적합하고 고인의 유서는 그 뜻과 합하니 웃는다｣(理以相得爲適, 

古人遺書, 與其意合, 所以爲笑)라고 말했다. 孫權 역시 周瑜를 일컬어 ｢공

은 삼가 나의 뜻과 합한다｣(公謹與孤意合)45)라고 말했다. 사령운이 ｢뜻이

합한다｣(意合)를 강조한 것은 周瑜가 孫權을 이해 한 것처럼 자신을 알아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주길 갈망했다. 여기에 주의할 만

으로 세 가지 점이 있다.

첫 번째로 사령운은 ｢知音｣을 ｢賞音｣으로 칭한 것인데 감상적인 의미가

｢知音｣보다는 농후하다. 사령운 이전이나 이후에도 ｢賞音｣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知音｣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노래가 쓰다고 애석하지 않고

단지 지음이 드물까봐 슬프다｣(不惜歌者苦, 但傷知音稀)46), ｢지음을 만나

기가 어려움에 아프고 문인이 미치지 못함에 슬퍼한다｣(痛知音之難遇, 傷

門人之莫逮)47), ｢지음이 진실로 존재하지 않고 그만두자 무엇을 슬퍼하리

오?｣(知音苟不存, 已矣何所悲)48) 등등이 그렇다. 사령운에 이어 齊梁의 劉

勰이 ≪文心雕龍≫에서 <知音>篇을 열거했다. 劉勰의 ｢知音｣과 비교하면

사령운의 ｢賞音｣설은 사람들의 이목을 새롭게 한 것으로 상당히 참신하다. 

그는 일반 독자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 할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감상론의 시각에서 제기한 것이다. ｢知音｣에 대한 후인의

이해는 ｢賞音｣과는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평론 혹은 감상과 비평

44) 同注43, 281쪽.

45) 同注44, 227쪽.

46) 劉燕著, <文心雕龍ㆍ知音的一種現代闡釋>, ≪桂林東方叢刊≫, 1999:3

47) 馬茂元著, <西北有高樓>, ≪古詩十九首探索≫, (臺灣純眞出版社, 1988年 11月)

62쪽.

48) 同注40, <與吳質書>,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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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통합론의 시각으로부터 ｢지음｣론을 해석했다.

두 번째로 사령운이 제기한 감상방법인데 바로 ｢깨달음｣(悟)이다. 예를

들어 <山居賦>자주에서 말한 ｢무릇 賞音이 이 취지를 깨닫길 바란다｣(冀

夫賞音悟夫此旨也)와 ｢방생의 이치를 보면 혹여나 깨달음을 얻을 수 가

있다｣(見放生之理, 或可得悟也)49)이다. 劉勰이 ≪文心雕龍≫에서 열거한

<知音>과 비교하여 보면, 독자에 대한 사령운과 劉勰의 태도가 서로 다르

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隱秀>篇에서 劉勰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궁

무진하게 음미하게 하고 백번을 읽어도 싫증나지 않게 한다｣(使玩之者無

窮, 味之者不厭)50)라고 말했고, <知音>에서는 ｢어찌 작품이 너무 심오하

겠는가? 자신의 견해가 얕을 뿐이다｣(豈成篇之足深? 患識照之自淺耳)51)라

고 말했는데, 劉勰이 제기한 것은 사령운과는 완전히 다른 감상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玩｣, ｢味｣, ｢照｣, ｢識｣은 가만히 앉아 향유하면서 음미하는

독자의 수동적인 면과 종속관계를 묘사하고 이것을 규범화 시킨 것에 반

하여, 사령운의 ｢悟｣(깨달음)는 독자의 주동적인 참여와 본인이 직접 깨닫

는 관계를 지적했다. 원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

서 劉勰이 견지한 것은 작가 중심론 적인데 반하여 사령운은 작가와 독자

(감상자)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

세 번째로 사령운 ｢賞音｣설에서 말한 문장은 본래 전적으로 부를 가리

켜 한 말이나 劉勰의 <知音>설에서 말한 것은 부 라는 문체만을 전적으로

가리킨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령운이 부를 비교적 높은 위치에 놓고 ｢이

것을 빌리어 감상하게 한다｣(托之有賞)하고 ｢이것을 빌리어 불후하게 한다｣

(托之不朽)라고 바라고 있는 것으로서, 그가 부를 상당히 중시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49) 同注45, 275쪽.

50) 梁ㆍ劉勰著, 陸侃如 牟世金譯注, ≪文心雕龍譯注≫, (齊魯書社, 1995年 4月) 

482쪽.

51) 同注50,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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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南朝 晋宋사이에 걸쳐 활동했던 사령운은 부의 창작을 중시하였는데 우

리는 몇몇 분산된 자료로부터 그의 부론을 알아 볼 수 있다.

부에 대한 편찬과 정리에서 사령운은 부에 대한 분석적 사유모식을 계

승하였고, 부에 대한 자각적인 총결과 분류의식을 갖고 있었다. 부에 대한

분류는 부의 표현 공간을 확대했고, 부의 표현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사령운은 ｢順從性情, 而以作賦｣를 강조했다. 부(문학)는 성정으로 인해

발하는 것으로서 부(문학)를 사람의 본질적인 개성과 정서의 표현으로 간

주했고 부(문학)의 잠재적인 흥취를 도야하는 기능을 강조했는데, 그의 독

특한 심미적인 정취와 예민한 예술 통찰력을 알 수 있다.

사령운은 부의 창작관념에서 寫實을 중시해야 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

면서 법칙에도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령운은 부를 지어 불후 하게 되길 추구한 것은 부체문학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인 것이고, 또한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흥취를 도야하는 문학의

기능을 중시함으로써 문학의 가치를 진정으로 중시했다.

사령운의 ｢賞音｣설은 독자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감상론의 시각에서 제기한 것이다. 또한 ｢깨

달음｣(悟)이라는 감상방법은 독자의 주동적인 참여와 깨닫는 관계를 지적

했고 작가와 독자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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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活動於南朝晉宋之間的謝靈運極爲重視賦的創作, 我們可從一些零散的材

料當中窺見他的賦論. 從他對賦的編篡和整理中見出他對賦的分析型思維方

式的繼承以及自覺對賦的總結和分類意識. 他強調｢順從性情, 而以作賦｣, 並

指出賦的功能主要是陶冶潛興.賦在創作上重真實, 尚｢麗｣和｢則｣的傾向, 認

爲作賦是不朽之事, 提高了賦體文學的社會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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